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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관 종사자의 셀프리더십과 직무만족의 관계에서 직무소진의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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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노인복지관 종사자들의 셀프리더십이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지와 직무소진의 매개효과를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대전과 충남의 노인복지관 15개소에서 종사하는 인력 288명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
자료는 AMOS/SPSS 18.0을 통해 신뢰도분석, 빈도분석과 상관관계분석, 그리고 확인적 요인분석과 부트스트랩검증 등
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노인복지관 종사자의 셀프리더십이 직무만족에 대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고 직무소진의 매개효과가 증명되었다. 분석결과를 근거로 노인복지관 종사자들의 직무만족을 개선할 수 있는 방
안들을 일부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종사자들의 셀프리더십을 증진시키기 위해 적합한 행정지원과 건설지향적 사
고를 강화시키기 위한 교육, 긍정적 사고와 능동적 업무자세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 관리자들의 적절한 지지와 지원 
등이 필요하다. 둘째, 종사자들의 직무소진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회심리적 건강을 개선시킬 수 있는 힐링프로그램들의 
제공, 직무소진을 예방하기 위한 양질의 슈퍼비전, 업무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행정절차의 간소화 등이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effect of self-leadership on job satisfaction and the mediating
effect of job burnout among employees in senior welfare centers. A survey was conducted on 288 
employees in 15 senior welfare centers in Daejeon and Chungcheongnam-do. Reliability analysis, 
frequenc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bootstrap analysis were 
conducted using AMOS/SPSS 18.0. Results showed that self-leadership significantly affected job 
satisfaction and that job burnout mediated this relationship. Appropriate administrative support, 
education to strengthen construction-oriented thinking and improve positive thinking and an active 
work attitude, and appropriate support from managers are required to improve self-leadership. 
Furthermore, healing programs to improve socio-psychological health, high-quality supervision, and the
simplification of administrative procedures are needed to reduce workload and the risk of job burn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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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17년 한국의 노인인구가 14%를 초과하여 이미 고
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25년 20%를 넘어서 초고령

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1]. 노인인구가 증
가되는 가운데 점차 퇴직연령이 감소하고 평균수명이 증
가하게 되면서 노인의 여가시간 활용에 관한 사회적 관
심이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인 심리사회적 노인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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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되고 있는 고독감, 고립감, 사회적 역할의 축소, 우
울과 자살 등의 해결책으로 노인들의 적극적인 여가활동
이 주요한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다[2].

현재 한국 노인들의 여가활동실태는 긍정적이지 못하
다는 조사결과들이 발표되고 있다. 한국 노인들은 대부
분 여가시간에 집에 머무르며 낮잠, TV 시청과 라디오 
청취 등의 소극적인 활동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공원
에 가는 정도의 여가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따라서 한국 노인들이 바람직하고 적극적인 여가활
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가
장 대표적이면서 전문적인 여가복지시설이 노인복지관이
다. 노인복지관은 노인여가복지의 증진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가복지시설이다[4]. 그런데, 최근 
노인복지관의 기능이 사회화교육, 정서사회생활지원, 건
강생활지원, 독거노인지원, 가족기능강화, 지역복지연계, 
사회참여지원, 노인일자리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
는 노인종합복지시설로 변화하고 있다.

바람직한 노인들의 여가활동과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
해 노인복지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노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
고 운영하는 주체인 노인복지관 종사자들의 직무만족에 
주목해야 한다[5]. 노인복지관의 종사자들은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무자격자, 요양보호사, 생활지원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종사자들의 직무만족은 담당하고 있는 
직무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상태로서 종사자들을 정서적
으로 안정시켜 주고 업무생산성을 향상시킨다. 그리고 
종사자들의 직무만족은 노인복지관에 긍정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종사자들의 기관발전에 대한 열의를 증진시켜 
기관운영의 수준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게 된다[6]. 노
인복지 분야에서 종사자들의 직무만족에 대한 연구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제시되고 있는 직무만족의 영향요인은 
주로 클라이언트의 폭력, 시설유형, 급여, 상사의 감독, 
의사소통, 업무량, 직무내용, 근무경력, 직무스트레스 등
이다[7]. 이 변수들과 함께 노인복지관 종사자의 셀프리
더십을 직무만족에 대한 영향요인으로 간주할 수 있다. 
셀프리더십은 종사자들이 자발적으로 목표달성을 위해 
동기를 부여하고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자세로 업무를 수
행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셀프리더십 수준이 높은 종사
자들은 자신의 업무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몰
입하여 직무성과가 높은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직무만족도
가 높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8]. 셀프리더십이 직무만
족에 미치는 영향은 수도권의 장기요양기관과 복지관의 

사회복지사를 조사한 김희진과 심재연의 연구[9]와 방문
요양보호사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덕남의 연구[10] 등
에서 확인되었다.

노인복지관 종사자의 셀프리더십과 직무만족의 관계
에서 직무소진이 매개변수로 제시될 수 있다. 직무소진
은 업무스트레스가 쌓이면서 담당직무에 대한 열의가 감
소하고 업무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무관심한 상태에 이
르는 것을 의미한다[11]. 셀프리더십은 종사자들에게 업
무동기와 긍정적인 자세를 심어주어 직무소진의 가능성
을 크게 낮출 수 있다[12]. 셀프리더십이 직무소진에 미
치는 영향은 유치원교사를 대상으로 한 정미라 등의 연
구[13]와 간호사를 조사한 임민경 등의 연구[14]에서 입
증되었다. 직무소진 상태의 종사자들은 스트레스가 누적
되어 정서적으로 탈진한 상태에 이르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담당직무에 대한 만족
도가 크게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15]. 직무소진과 직무만
족의 영향관계는 장애인복지관 종사자들을 조사한 이병
록의 연구[16]와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한성민
의 연구[17] 등에서 실증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복지관의 종사자들을 대상
으로 셀프리더십이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지와 직무
소진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복지관 종사자의 셀프리더십이 직무만
족에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종사자들의 셀프리더십이 
직무소진을 매개하여 직무만족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가?

2. 연구방법

2.1 연구모형
본 연구는 노인복지관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셀

프리더십과 직무몰입의 영향관계와 직무소진의 매개효과
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모형을 제시하면 Fig. 1과 같다.

Fig. 1. Research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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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조사대상자 및 조사과정
본 연구는 충남/대전에 소재한 16개소의 노인복지관

에서 종사하는 인력 28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다. 노인복지관 종사자 5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수렴한 의견을 반영하여 설문지를 수정하였다. 
조사는 설문조사를 승인한 노인복지관들을 대상으로 우
편조사의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설문조사는 2022년 1월 
3일에 개시되어 1월 21일에 마감되었다.

2.3 측정도구
독립변수로 제시한 셀프리더십의 측정도구는 지명원

과 이주연의 연구[18]를 참조하여 5문항을 선정하였다. 
응답의 범주를 ‘전혀 그렇지 않다(1)~매우 그렇다(5)’ 리
커트5점척도로 제시하였다. 다른 변수들에 대해서도 동
일한 응답범주를 설정하였다. 셀프리더십 측정도구의 신
뢰도(α)는 .845로 산정되었다.

매개변수로 제시한 직무소진의 측정도구는 남경옥의 
연구[19]를 검토하여 5문항을 제시하였다. 직무소진 측
정도구의 신뢰도(α)는 .876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로 제시한 직무만족의 측정도구는 한성민의 
연구[20]를 참고하여 6문항을 설정하였다. 측정도구 신
뢰도(α)는 .919로 산정되었다.

2.4 자료분석방법 
조사한 설문자료들은 AMOS/SPSS 18.0을 활용하여, 

빈도분석과 신뢰도분석, 상관관계분석 등을 통해 자료정
규성과 다중공선성의 문제, 측정도구의 신뢰도 등을 살
펴보았다.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확인하
였다. 측정모형 적합성의 기준으로 인정되는 CFI, TLI, 
IFI, NFI 값은 1.0 미만이면서 .90 이상으로 제시되고 
있다. RMSEA는 .10 미만인 경우에는 자료분석에 문제
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구조방정식모형으로 확
인된 최종모형을 통해 노인복지관 종사자의 셀프리더십
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과 직무소진의 매개효과를 확
인하였다. 부트스트랩분석을 통해 매개효과를 검증하였
으며, 간접효과에 대한 95% 신뢰구간에서 통계적 유의
도를 확인하였다.

3. 연구결과

3.1 조사대상자들의 특성

Table 1에 조사대상인 노인복지관 종사자들의 일반
적 개인적 특성에 관한 내용이 제시되었다.

Variable Respondents Percentage

Gender
Male 84 29.2

Female 204 70.8

Age

20~29 61 21.8
30~39 76 27.1
40~49 101 36.1
50~59 42 15.0

License

Social Worker 236 84.9
Physical Therapist 5 1.8

Nutritionist 13 4.7
Unqualified 17 6.1

etc 7 2.4

Employment
Permanent 144 50.3
Temporary 142 49.7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3.2 주요 변수들의 특성과 상관관계
주요 변수들의 평균과 왜도 및 첨도의 분석내용이 

Table 2에 나와 있다. 정규분포의 절대값으로 왜도와 첨
도가 각각 3과 8 미만이 기준으로 인정되고 있는데,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서 왜도 -.713~.494, 첨도 -.676~1.723
로 나타나 분석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Variable Mean Skewniss Kurtosis

Self-leadership

SL1 3.80 -.400 .477
SL2 3.90 -.713 1.723
SL3 3.93 -.511 1.458

SL4 3.74 -.461 1.069

SL5 3.76 -.354 .335

Job
Burnout

JB1 3.21 -.174 -.546
JB2 3.19 -.090 -.676
JB3 2.96 -.003 -.580
JB4 2.68 .494 -.427
JB5 2.61 .372 -.434

Job
Satisfaction

JS1 3.81 -.636 1.091
JS2 3.87 -.676 1.068
JS3 3.98 -.626 .986
JS4 3.80 -.647 .797
JS5 3.88 -.230 -.255
JS6 3.64 -.262 -.138

Table 2. Characteristics of Important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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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관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노인복지관 종사자의 
셀프리더십과 직무소진의 r=.-166(p<.01), 셀프리더십
과 직무만족의 r=.401(p<.001), 직무소진과 직무만족의 
r=.-.288로 산출되었다.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수는 절대
값으로 0.7 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Variable Self-leadership Job Burnout Job
Satisfaction

Self-leadership 1

Job Burnout -.166＊＊ 1 1

Job
Satisfaction .401＊＊＊ -.288＊＊＊

＊＊ p<.01, ＊＊＊ p<.001

Table 3. Correlation between Variables

3.3 측정모형분석 
측정모형의 분석결과는 χ2=294.566(DF=101, p<.001), 

절대적합지수 RMSEA=.082, 증분적합지수 CFI=.932, 
TLI=.920, IFI=.933, NFI=.901로 나타나 구조모형을 
분석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Variable
Estimate Standard 

Error
Critical
RatioB

Self-leadership

SL1 .742 .077 9.588＊＊＊

SL2 .895 .071 12.683＊＊＊

SL3 .841 .069 12.259＊＊＊

SL4 .929 .073 12.788＊＊＊

SL5 1.000

Job
Burnout

JB1 1.000
JB2 1.027 .044 23.168＊＊＊

JB3 .957 .044 21.791＊＊＊

JB4 .708 .060 11.802＊＊＊

JB5 .555 .061 9.093＊＊＊

Job
Satisfaction

JS1 1.000
JS2 .998 .067 14.894＊＊＊

JS3 .969 .061 15.954＊＊＊

JS4 1.188 .068 17.544＊＊＊

JS5 1.088 .059 18.318＊＊＊

JS6 .938 .075 12.537＊＊＊

χ2=294.566(DF=101, p<.001), CFI=.932, TLI=.920, IFI=.933, 
NFI=.901, RMSEA=.082, ＊＊＊ p<.001

Table 4. Measurement Model Analysis

3.4 구조모형과 매개효과의 분석 
Fig. 2 및 Table 5의 구조모형 분석결과는 첫째, 노인

복지관 종사자의 셀프리더십이 직무소진에 부적으로 영
향을 미쳤다(B=-.246, p<.05). 둘째, 셀프리더십이 직무
만족에 대해 정적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다(B=.522, 
p<.001). 셋째, 직무소진이 직무만족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쳤다(B=-.124, p<.001).

부스트랩분석으로 산출된 직무소진의 매개효과는 하
한값(.002)과 상한값(.101) 중간에 0이 없고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분석되었다. 노인복지관 종사자들의 셀프리더
십이 직무소진을 매개하여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의 총
효과는 .457(p<.05), 직접효과 .432,(p<.05) 간접효과 
.025(p<.05)로 분석되었다.

Fig. 2. Structural Equation Model

Path
Estimate Standard 

Error
Critical
RatioB

Self-leadership
→ Job Burnout -.246 .117 -2.104＊

Self-leadership→
Job Satisfaction .522 .080 6.543＊＊＊

Job Burnout→
Job Satisfaction -.124 .040 -3.127＊＊

Path Estimates Standard 
Error

95% CI

Lower Upper

Self-leadership
→ Job Burnout →
Job Satisfaction

.025 .021 .002 .101

Total
Effect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457＊ .432＊ .025＊

＊ p<.05, ＊＊ p<.01, ＊＊＊ p<.001

Table 5. Structural Equa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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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본 연구는 노인복지관 종사자의 셀프리더십이 직무만
족에 미치는 영향과 직무소진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내용은 첫째, 종사자들의 셀프리더십이 직무만
족에 영향을 미쳤다(β=.432). 이 분석결과는 이덕남의 연
구[10]와 일치하는 것이다. 둘째, 셀프리더십과 직무만족
의 관계에서 직무소진의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이 분석
결과는 임민경 등의 연구[14]와 한성민의 연구[15]의 연
구결과와 동일한 것이다. 종사자들의 직무만족 향상을 위
해 셀프리더십의 향상과 직무소진의 완화가 필요하다.

노인복지관 종사자들의 직무만족을 향상시킬 방법들
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종사자들의 셀프리더십을 증
진시키기 위해 첫째, 종사자에게 적합한 행정지원과 건
설지향적 사고를 배양하기 위한 교육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21]. 둘째, 셀프리더십 교육프로그램의 초점을 긍정
적인 사고의 강화와 능동적 업무수행자세에 맞출 필요가 
있다[22]. 셋째, 구성원들의 셀프리더십을 향상시키기 위
해 관리자들이 적절한 지지와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
다[23].

노인복지관 종사자들의 직무소진을 완화시키기 위해 
첫째, 종사자들의 사회심리적 측면의 건강상태를 개선시
키기 위해 다양한 힐링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24]. 둘째, 종사자들의 소진을 예방하기 위한 차
원에서 양질의 슈퍼비전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25]. 셋
째,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업무부담을 감소시키기 위
한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비롯한 지원이 매우 필요한 상
황이다[26].

본 연구는 노인복지관 종사자들의 셀프리더십이 직무
만족에 미치는 영향과 직무소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
다. 이후 노인복지관을 비롯한 다양한 노인복지시설 종
사자들의 인적자원관리에 관한 연구들이 이어지기를 기
대한다. 한편, 본 연구는 제한된 변수들 간의 관계만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그리고 변수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관련 현장에 
대한 적용가능성과 현장대책들에 관한 분석이 이루어지
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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